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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빌보드가 최근 논란이 된‘번들’방식 음반 판

매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차트 산정 규칙을 적용하기

로 했다.

빌보드는지난 26일 내년 1월 3일부터 머천다이즈(상

품) 번들 방식의 음반 판매를 차트에 집계하는 데서 새

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.‘번들’방식 음반 판

매는 스타와 관련된 각종 상품에 음반을 끼워 파는 것

이다.

새 규정에 따르면 번들에 포함된 앨범이 판매량에 집

계되려면 번들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웹사이트에서 

동시에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. 앨범과 함

께 번들로 묶인 상품은 개별적으로 판매될 경우 번들 

그 자체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야 한다. 아울러 번들

은 제3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가수의 공식사이트에

서 직접 판매돼야 한다.

다만 빌보드는 새 정책이 콘서트 티켓에 포함된 앨범

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.

빌보드는 메인 앨범 차트인‘빌보드 200’을 매주 발

표하는데 ●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 ● 디지털음원 다

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● 스트

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등을 적용

해 집계한다. 전통적 형태의 음반이 아닌 스트리밍을 

통한 음악 소비가 늘어나면서 번들 판매는 음악시장

의 새로운 음반 판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. 정상급 

팝 가수들도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번들 판매를 

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. 그러나 이런 판매 방식

이 차트를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.

빌보드는“번들 판매가 앨범 구매 그 자체에 대한 소

비자의 진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, 오히려 함께 팔

리는 상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많았다.”

며“새로운 규정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”이

라고 배경을 설명했다.

미 빌보드, ‘음반 끼워팔기’ 규칙 엄격 적용

 

프랑스 배우 아델 에

넬(30·사진)이 영화감

독 크리토프 뤼지아

(54)가 자신이 10대 초

반일 때 지속적으로 

자신을 성추행했다면

서 그를 경찰에 정식으

로 고소했다.

에델은 지난 26일 파리 근교 낭테르의 경찰 성

범죄수사부서를 직접 찾아가 뤼지아 감독을 성

추행 혐의로 고소했다. 에델은 프랑스의 오스카

로 불리는 세자르 영화상의 여우주연상(2015년)

과 여우조연상(2014년)을 모두 수상한 배우로, 

프랑스의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재원

이다.

에델은 이달 초 탐사보도매체 메디아파르에 

2002년 자신이 13세일 때 뤼지아 감독이 연출

한 영화‘악마들’(Les Diables)에 처음 출연한 것

을 계기로 뤼지아의 집과 국제영화제 참석 자리 

등에서 수년간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

한 바 있다. 당초 에델은 프랑스에서 여성에 대한 

성추행 사건이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

가 너무 적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

방침이었지만, 입장을 바꿨다.

에델은“공인으로서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

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고

발했다.”면서“수사가 시작됐으니 피하지 않고 

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가보겠다.”고 밝혔다.

뤼지아 감독은 에델이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

폭로한 직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다가“애

정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 줄은 몰

랐다.”면서 사과한 바 있다.

파리검찰청은 그러나 에델이 경찰에 고발하기 

전에 이미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뤼지아를 상

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내사를 벌여

왔다.

에델의 메디아파르 인터뷰는 프랑스 영화계에

서‘미투’(#metoo) 운동을 다시 확산시키는 계

기가 됐다.

프랑스 배우 아델 에넬,
10대시절 성추행한

감독 고소
그룹 방탄소년단(BTS·사진)이‘2019 아메

리칸 뮤직 어워즈’(AMAs)에서 3관왕을 차

지했다.

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로스앤젤레스 마

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열린 2019 아메

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‘페이보릿 듀

오 오어 그룹-팝/록’(FAVORITE DUO OR 

GROUP-POP/ROCK)과‘투어 오브 더 이

어’(TOUR OF THE YEAR),‘페이보릿 소셜 

아티스트’ 등 3개 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.

빌보드 뮤직어워즈(Billboard Music Awards), 그래미 

어워즈(Grammy Awards)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

식으로 꼽히는 이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

수상 업적을 이룬 것이며 올해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에

서 모두 상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.

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

으로 수상소감을 보내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.

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‘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

룹-팝/록’부문 수상이 1974년 시작된 이래 비영어권 

아티스트 몫으로 돌아가기는 처음이다. 미국 주류 팝 

시장에서 이미 단단히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의 영향력

이 공인된 또 하나의 계기라는 분석이다.

방탄소년단은 아리아나 그란데, 엘튼 존, 핑크, 에드 

시런을 제치고‘투어 오브 더 이어’상도 거머쥐었다.  

‘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’부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

년 연속으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.

앞서 방탄소년단은 또 다른 미국 3대 시상식인‘빌보

드 뮤직 어워즈’에서도 올해 5월‘톱 듀오/그룹’과‘톱 

소셜 아티스트’상을 받았다. 다만 최근 발표된 제62회 

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는 아쉽게 들지 못했다.

방탄소년단, 아메리칸뮤직어워즈 3관왕


